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 : 2024.02.20 

네오리진 자회사, 중국향 초대형 구매대행 '디씨바이(DCBUY)' 사업설명회 개최 

▶ 국내최초 중국향 플랫폼과 API 연동으로 B2C플랫폼 및 B2C사업자 대상 맞춤 서비스 

▶ 디씨바이와 파트너쉽 체결 하나로 해외직구 맞춤형 서비스 개설 한 번에 해결 

▶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진출 토대마련 → 사업다각화 및 지속성장 목표 

 

<2024-02-20> 네오리진이 자회사와 함께 국내 최초 중국향 초대형 구매대행 서비스에 착수한다. 

 

코스닥 상장사 네오리진(대표 첸보)의 자회사 '디씨바이러스' 가 20일,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이 참

여한 가운데 여의도 콘래드 호텔 컨퍼런스 홀에서 '중국향 구매대행 플랫폼 디씨바이' 론칭 사업설명

회를 개최했다고 20일 공식 밝혔다. 

이번 설명회는 디씨바이러스가 국내 최초 론칭한 '중국향 구매대행 플랫폼 '디씨바이(DCBUY) 소개, 사

업 전략, 향후 성장 로드맵' 등을 발표하는 자리였다. 

 

네오리진 관계자는 "국내 최초 중국향 초대형 구매대행 플랫폼 론칭에 대한 사업 방향 및 계획 등을 

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 투자자, 언론, 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초청돼 성황리

에 행사가 진행됐다"며, "참석자 대부분 중국 초대형 플랫폼과 연동한 매력적인 사업모델 구축으로 시

장 선점에 나선다는 디씨바이러스의 향후 행보에 크게 주목하는 분위기였다"고 전했다. 

 

실제로 디씨바이러스가 론칭한 '디씨바이'는 국내 최초로 중국 초대형 유통 플랫폼과 API(애플리케이

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)로 연동돼 중국 대형 플랫폼, 중국 대형 제품 생산공장 및 브랜드까지 한 

번에 이용이 가능하다. 즉, 플랫폼 중간에 다른 중개자 없이 플랫폼에 입점된 제조공장으로부터 직접 

구매해 한국 회사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간 마진 구조를 없앴다. 

 

디씨바이러스 측은 “한국의 B2C 플랫폼, B2C 사업자들 대상으로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양질의 제품

을 구성해 기존 B2C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플랫폼들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”이라며, “특히, 해외직

구란을 개설하려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, 디씨바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, 디씨바이 플랫폼에서 유

통되는 제품, 물류서비스, 송금 등의 모든 서비스가 개설되고 관리돼 기존 플랫폼 회원과 장점을 결합

해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 

 

네오리진 유영청 부사장은 "'디씨바이러스'라는 회사명은 중국의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한국에 침투

시키겠다는 의미이며, 디씨바이 또한 가격 할인을 포커스로 둔 만큼 '디씨바이'가 중국 초대형 플랫폼

과 시너지를 통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지향하겠다"며, “중국향 초대형 구매

대행 서비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향후 네

오리진의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 및 지속성장으로 투자자와 함께 성장 결실을 거두겠다"고 자신했다. 


